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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의 출범 준비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노력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이끌어주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소상공인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흔쾌히 사업에 동참해주신 금융협회장님과

여러 금융기관 대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실제 제도 운영을 담당할 

캠코, 신복위 임직원분들과 기금 이사진께도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19년말~’22.6말)
 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➁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➂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➃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3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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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출발기금 출범의 의의

최근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반면,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주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채권 금융기관,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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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부말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모든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새출발기금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출발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